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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미디 같은 규제”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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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 내용

□ 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’(이하 “산집법”)에서의

규제로 인해 파주출판단지 내 출판사들도 일반 공장과 마찬가지로

부지 내에 음료 판매업 등의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없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□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(2.28일 시행)으로, 파주출판단지와 같이 특정

산업의 특화된 발전을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,

ㅇ 산업단지 관리권자는 공장의 “부대시설”로서 공장 부지에 입주

가능한 시설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

□ 이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내 출판사들도 북카페와 같은 음료판매업

운영이 가능해질 예정이며,

ㅇ 동 제도 개선에 의해 산업단지별 성격에 맞는 입주시설 관리가

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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